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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실있는비위예방·피해자보호에숨가쁜일정소화

▲▲내내실실 있있는는 피피해해자자보보호호지지원원활활동동
적적극극 전전개개
주민이 곧 경찰임을 인식하고 범

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
해 다양한 보호 지원업무를 펼치고
있다.
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

를 돕기 위해 고창병원, 석정웰파크
병원, 보건소와 협약을 맺어 무상의
료비 지원과 더불어 군 의원과 지
속적으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오
고 있다.
또한 피해자보호지원제도가 마련

되어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피
해자전담경찰관이 있는지도 모르
는 점을 착안 이를 해결하기 위
해 군정소식지와 주요간선로에
위치한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홍
보 및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
전단지와 영수증을 활용 가가 호
호 방문해 생활밀착형 홍보하는
등 내실있는 피해자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.

▲▲내내··외외부부 고고객객 인인권권보보호호 확확립립
최대 화두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 대민활동 전개를 위해 인권교육 실

시는 물론 각 기능에 인권진단 체크리스트를 개인별로 배부하여 인권경찰로 거
듭날 수 있도록 인권진단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뿐만 아니라 주민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를 위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

인권의식 함양과 인권경찰로 거듭나고자 적법절차 준수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
위해 장애인식 개선 사이버 수강을 독려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요소를 파악 사례
를 통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위원회 진정 제로화를 유지하고 있다.

▲▲주주민민마마음음 헤헤아아리리는는 민민원원처처리리 앞앞 장장
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방문 민원인들을 화사한 미소로 친절하게

맞이해 민원인들이 고민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야기에
경청해 직접 관련부서와 신속하게 연결 적극적으로 고민해결에 앞장서고 있다.
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만족감을 주기 위해 역지사지를 마음에 새

기고 민원인들을 내 형제처럼 여겨 열과 성을 다해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
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.

▲▲직직원원의의 작작은은 소소리리에에도도 귀귀 기기울울이이는는 청청문문활활동동
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등 내부고객과 공감하는 청문활동으로 호응을 얻고

있다. 청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업무고충 등 애로사항 경청은 물론 적극적으로
해결방안 모색하여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다.
또한 정성이 담긴 손 편지를 통해 전 직원과 마음으로 소통하여 공감의 분위기

를 이어가고 있다. 아울러 비위예방의 일환인 암묵지경찰관을 적극 발굴해 각
분야에서 소리 없는 헌신으로 자기 몫을 최대한 발휘한 직원들에게 장려장을 수
여 격려하여 사기 진작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.

김성재 서장은“무신불립(無信不立)의 마음가짐으로 내부적으로는 조직 내부의
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주력해 줄 것과 외부적으로
는 진심으로 주민의 말을 경청하고 피해자나 민원인 입장에서 사려 깊게 업무를
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인권보호의 첫 걸음”이라고 말했다. /고창=김영식 기자

고창경찰서(서장김성재) 청문감사실에서는올한해내부고객보호활동에서부터피해자보호, 인권보호, 민원응

대에이르기까지숨가쁜일정을보내고있다.

김성재 고창경찰서장

↓ 경찰서 인권교육

암묵지경찰관 발굴 ↓

고창군립체육관 앞 피해자보호 지원 캠페인 ↑

↑ 경찰서 민원행정

범죄피해자돕기위해군의원과지속조례제정추진

인권친화적대민활동전개위한인권교육실시

비위예방일환으로암묵지경찰관적극발굴직원격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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